
생명생명의의          말씀말씀

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
얼마나 아름다운가

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주님, 우리나라 남쪽 끝 ‘마라도 경당’이 보

이는 바닷가에서 당신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합니다. ‘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

로 이루어집니다’고 말씀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, 언제나 믿고 듣고 말씀으로 선포되는 삶을 살 

수 있도록 기도합니다. 김문숙 요셉피나  |  가톨릭사진가회

“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. 

 보라,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.”(마태 28,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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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라도공소. 제주도

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입니다. “너희는 

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,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

이름으로 세례를 주고,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

가르쳐 지키게 하여라.”(마태 28,19-20) 

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….

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시기에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예

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구원하시는지….

주님이 계시어 당신을 “아빠, 아버지”라 부르라 하시니 

얼마나 좋은가!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!

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가서 삶으로 증언하는 이들이 있

으니, 이들을 외방 선교사라고 합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

인하여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

시기에, 외방 선교사들은 오대양 육대주에서 현지인들과 

함께 머물며 복음을 수호하고, 죽음의 불안도 떨쳐내며 사

랑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서울대교구 선교 사제들 

중 두 분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큰 고통을 치렀지만, 

귀국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지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

고 있습니다. 

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그 어떠한 상황, 설령 죽음조차도 

선교사들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. 주님

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시기에 그 사랑

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.   

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 특별히 1,000명이 넘는 

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 ‘주님, 이들은 부모와 

형제, 그리고 고국을 떠나 당신 말씀에 충실하였으니 이들

을 보호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며, 영육간의 건강을 허

락하소서.’

우리 서울대교구에는 25명의 교구 사제들과, 천주교 서

울국제선교회라는 외방선교회 회원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

에 있는 주님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의 기쁜 

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직접 전교에 동참하지는 

못하지만, 선교사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

주시기를 바랍니다. 별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그 별에 

가 있듯이 그렇게 함께해 주십시오. 

먹구름 속의 한 줄기 빛은 환희를 가져옵니다.

곤경에 처한 이 시간들 안에서 “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

자!”(이사 2,5)는 말씀처럼,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나기를 바

랍니다.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. 

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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